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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역제는 신라 소지마립간 때 왕경에서 4개 방향으로 역로를 개설했다

는 “삼국사기”의 기술에서 확인이 시작된다. 이후 고려지대에는 역도 제도가 확립

되어, 그것이 조선왕조시대에도 개량되면서 계승되었다. 고려왕조와 조선왕조 양 

시대의 역제 사이에는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역도의 명칭

과 구분들이 많이 달라졌다. 고려시대에는 개경 중심의 역제, 조선시대에는 한양 

중심의 역제이었기 때문에, 특히 수도 주변에서 차이점이 많다. 그리고 국토 영역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북방으로 역도가 크게 확장되었다.  

  조선시대의 각각의 역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그것을 최대한 계승하

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공히 국토 영역 안에 있었던 지금의 남한 영

역 속에서도, 일정 부분 역들의 입지 및 분포 변화는 관측이 된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인접하는 역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소멸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강원도

와 경상도 지역의 태백산맥 일대에서 현저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해에서 영양

을 넘어 안동 방면으로 가는 노선, 울진에서 소천을 거쳐 순흥으로 넘어가는 노

선, 옥계에서 임계를 거쳐 정선 평창으로 넘어가는 노선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동해안 쪽의 기점이 읍치이거나 폐읍이고, 거기서 바로 분수

령을 넘어 내륙 지방으로 다다른다는 점이다. “도로고”나 “대동지지” 등 조선시대 

지리지에 게재된 교통로를 보면, 이 일대 읍치로는 원주에서 대관령을 넘어 삼척 

울진을 거쳐 평해도 나가는 경로가 대로(평해로)로 지정되어 있다. 얼핏 보면 우

회로이긴 하지만, 대관령 영로가 원주와 강릉 등 2대 도호부를 연결하는 간선도

로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대관령 길이 수축되어 다른 영로보다 통행이 훨씬 수월

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역로로서는 폐지된 다른 영로들에는 대신 역터를 중심으로 원 그리고 원을 계

승한 주막촌들이 남아, 역로 아닌 말하자면 ‘원로’로서, 지방간 교통로로서 그 명

맥을 이어 갔다. 이는 ‘역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원의 

성격을 잘 부각시켜 주는 대목이다. 원에는 역과 달리 공무 여행자를 위한 역마 



공급 역할은 없지만,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니 도보 여행자들에게는 충

분히 그 기능을 다하였다. 


